
중국 유연탄 개발사업 참여 본격화

중국에서 대규모 수입하고 있는 유연탄의 상당 부문을 국내기업과 광업진흥공사가 직접 개발해 사용하

게 될 전망이다.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12월19일 롯데호텔에서 삼성물산, SK 등 해외자원 개발기업 대표 9명과 한

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지원기관장들과 함께 CEO 간담회를 갖고 민간기업들

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내 석탄 수입규모는 2001년 약 6424만톤(2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산의 수입물량 비중

이 40%로 1위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유연탄 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투자 대상지역은 중국 섬서성의 항래만 유연탄광과 인근 탄광지역으로 현재 양질의 유연탄을 연간

2500만톤 이상 생산중이며, 추가로 600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서부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섬서성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한국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에 따른 수출권, 수송문제 등을 협의중이다.

석탄 수입동향 (단위: 1000M/T, %)

구 분
2000 2001(잠정)

물량 비중 물량 비중
중 국 22,990 37.3 25,620 39.9
오스트레일리아 22,660 36.9 24,944 38.8
캐나다 5,744 9.3 5,214 8.1
인도네시아 3,593 5.8 5,815 9.0
미 국 1,419 2.3 955 1.5
기 타 5,233 8.4 1,696 2.7
합 계 61,639 100 64,244 100

산업자원부 및 광업진흥공사, 삼성, 경동 등 관심기업은 10월중순『한-중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

면서 유연탄 개발문제를 협의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섬서성의 유연탄광 현지를 방문한 바 있다.

중국측은 국토자원부의 광산개발관리사장을 단장으로 대규모 민-관 합동 대표단을 12월 17-20일 한국

에 파견해 광물자원 개발에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 및 민간기업들과 투자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국기업과 광업진흥공사가 중국 유연탄광에 투자하면 경제성 있는 전략광물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특

정국의 공급독점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아울러 중국의 유연탄 구매압력 등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2%에 머물고 있는 유연탄의 자주개발률을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중국의 유연탄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자주개발 유연탄의 전략적 공급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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